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당연함’ 속에서 살아간다.

아침에 일어나 식탁으로 가면 따뜻한 밥이 차려져 있고, 학교에서는 깨끗한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다. 회사에서는 정돈된 공간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빨래와 설거지가 어느새 해결되어 

있다. 하루는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일을 누가 했는지.

어쩌면 우리는 결과에는 익숙하지만 과정에는 무심한 사람들인지도 모른다.

학교에서 조별 과제를 할 때면 비슷한 장면이 반복된다. 발표를 준비하는 사람, 자료를 

조사하는 사람, 회의 내용을 정리하는 사람, 전체 일정을 챙기는 사람이 생긴다. 누가 정한 것도 

아닌데 어느새 역할은 나뉘고, 사람들은 익숙하다는 이유로 그것을 받아들인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회의가 끝난 뒤 컵을 정리하는 사람, 프린터 용지를 채우는 사람, 

주변을 정돈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생긴다. 특별히 맡은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늘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

가정도 다르지 않다. 저녁 식사가 끝나면 누군가는 싱크대로 향하고, 누군가는 식탁을 닦고, 

누군가는 세탁기를 돌린다. 집은 다시 깨끗해지지만 그 과정에서 누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쉽게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며 종종 말한다.

“원래 그렇잖아.”

하지만 세상에 정말 ‘원래’ 정해진 역할이 있을까.

오랫동안 사회는 돌봄과 집안일, 경제활동과 같은 영역을 특정한 성별과 연결해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다. 누군가는 가족을 돌보는 역할에 더 어울린다고 여겨졌고, 누군가는 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익숙하다는 것은 반드시 옳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랜 시간 반복되어 온 모습이라고 해서 그것이 변할 수 없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다.



퇴근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저녁을 준비하고, 다른 사람이 아이의 숙제를 함께 살핀다. 누군가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특별하게 바라보지 않는다. 그저 오늘은 그 사람이 자신의 몫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무거운 책상을 옮길 때 “남학생들이 하자”라는 말보다 “함께 들 수 

있는 사람이 들자”라는 말이 자연스럽다. 조별 과제에서도 성별이 아니라 각자의 능력과 관심에 

따라 역할이 정해진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설거지를 도와준다”는 말에는 여전히 집안일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전제가 숨어 있다.

하지만 스스로 싱크대 앞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누군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다.

사람은 맡겨진 일을 해냈을 때보다 스스로 해야 할 일을 발견하고 선택했을 때 더 큰 의미와 

보람을 느낀다.

주체적인 인간이란 누군가가 정해준 역할만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주변을 살피고, 

필요한 일을 스스로 판단하며,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양성평등은 단순히 역할을 똑같이 나누는 문제가 아니다. 남성과 여성에게 정해진 

역할의 경계를 허무는 것을 넘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과정이다.

우리가 가진 성 역할에 대한 인식 역시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그것은 사회 속에서 

반복적으로 보고 배우며 형성되어 온 것이다.

아이들의 시선은 이러한 사실을 보여준다.

어른들에게 판사, 과학자, 간호사와 같은 직업을 떠올리게 하면 기존 사회가 만들어 온 이미지 

때문에 특정 성별을 먼저 연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다르다.

아이들에게 판사는 남자의 직업도, 간호사는 여자의 직업도 아니다.

판사는 판사이고, 간호사는 간호사일 뿐이다.

누가 그 일을 하는지보다 어떤 일을 하는지가 먼저 보인다.

어쩌면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것은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선택을 바라보는 우리의 기준일지도 

모른다.



누구나 자신의 관심과 역량에 따라 역할을 선택하고, 스스로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양성평등은 누군가에게 더 많은 권리를 주는 일이 아니다. 누군가의 역할을 빼앗는 일도 

아니다. 누구도 성별이라는 이유로 가능성을 제한받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하루는 수많은 손길이 이어져 완성된다.

아침을 준비하는 손, 교실을 정리하는 손, 보고서를 만드는 손, 아이의 손을 잡아주는 손, 

설거지를 하는 손, 쓰레기를 버리는 손.

그 손에는 남자와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다.

그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손일 뿐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어떤 일에는 성별이 있다고 믿어 왔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깨닫고 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성별이 아니라 책임감과 배려,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주체성이라는 것을.

변화는 거대한 구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오늘 내가 먼저 움직이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

누군가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 필요한 순간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자신의 삶과 

주변의 삶에 책임을 지는 것.

결국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것은 ‘남자의 일’과 ‘여자의 일’을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다.

하루는 언제나 누군가의 손으로 완성된다.

그 손이 누구의 것이든, 서로의 노력을 존중하는 세상.

나는 그것이 양성평등이 가장 자연스럽게 실천되는 일상이라고 믿는다


